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都鎭撫花川君襄孝公恭次主簿
儉次軍官讓次畏次通政大夫鍾
城府使愼女壻長龍仁人府使李
孝恭次龍仁人郡守李�若次全州
人參判柳季蕃左通禮娶贈淑夫
人昌寧曺氏昌山君渾女密直副
使敬修孫尙書遇曾孫生二子三
女男長昶社稷署令次旭進士司�
寺副正贈左承旨女壻長全州人
春陽君李徠次高靈人司僕寺正
申渙次固城人文科知中樞李則
晋州牧使娶淑夫人慶州李氏縣
監元商女生二子二女男長九齡
上將次玄齡寺正女壻長虞侯李B
次縣監崔乙斗襄孝公尙太宗十
二女淑謹翁主全州李氏生一男
嘉善大夫安川君彭主簿娶東萊
鄭氏經歷뇔孫女生一女其壻具哲
卿讓與畏共無嗣配位姓氏等未
詳鐘城府使娶彦陽金氏季行女
生一男龜年李孝恭子判官介甫
監司吉甫監司山甫提學祐甫平
甫生員亨甫李�若子繩司直範柳
季蕃子縣監軫社稷署令配彦陽
金氏郡守若欽女生一子操生員
司饔院奉事左承旨初配贈淑夫
人淸州慶氏參議田謹女繼配贈
淑夫人宜寧南氏護軍健女生三
子一女男長攝主簿次振永崇殿
參奉贈戶曹參判次擴文化縣令
壻原州人司議邊壽楊寺正配文
化柳氏直長希宗女生一子一女
男翼司果壻趙瑜安川君配貞夫
人淸州韓氏領中樞西原府院君
繼美女生一子一女男錫進士縣
監壻宜寧人府使南B龜年生二子

�擇玄孫直長希聖營籍監役燾嘉
善大夫同知中樞贈領議政東興
府院君常司正應中護軍孝貞縣
監季貞精一守一英陵賜祭文曰
早登蓮榜又捷武藝其實弱冠及
文武斌科第拔擢宿衛輒爲繡衣
御史遍歷東班顯職持뭍鉞使節扶
植邦家威儀擴施王化弼雲遐邊
將相之才使若壽限天不早奪其
將顯也足凌崔貞烈之達世宗盛
代以虎科文兼征兵戶吏三曹參
議仍超擢進獻正使言司臺諫無
有間言一點此豈文武兩捷者人
人所窺�也歟本是宅兆無俱雄設
象儀而過五百餘年遇一九五○
年庚寅兵禍破表石壞置物之變
一九八二年壬戌遠孫彛道昇官
捐財改竪碑一九九五年乙亥昇
官彛鉉等又改封築然兆域適在
南北對峙民統線內後昆宿望未
不如意修治今玆都有司晉澤等
周旋矢圖一擴重新改莎增成階
下明堂等役而峻立八尺崇珉於
羨道以助威儀一境輪彩焉爾竊
以府院君之墓制無已有漏只待
日後邦禁之解麓下重建墳庵之
事尙留惜云銘曰
臨河莫止逝長流 勿必紀功傳

久悠 兩省銓衡兼武曲折衝禦侮
備邊攸 未施抱蘊天非吊壯年不
淑恨千秋 惜悼追榮臣下極 冕軒
盈庭紹業孚 垂芳響韻永無息餘
慶仍雲�滿酬 五百期B顯又著
且云半萬可誰逑
龍集己丑歲二千九年流月日

傍後裔小說家五焄光旭謹撰
二十代孫經營人永烈謹書B

篆
長房社稷署令宗中謹立

증의정부우의정贈議政府右
議政
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공

權公 신도비神道碑
증보조공신贈輔祚功臣 대광

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
夫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
행가선대부行嘉善大夫 판강계
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事 겸절
제사兼節制使 화산부원군花山
府院君 안동권공安東權公 신도
비명병서神道碑銘B序
옛적 한漢나라 선성공宣成公

곽광(26)光이 묘소 앞에 길을 내
고 돌기둥을 세워 신도神道라
한 이래 송宋나라 반산半山 왕
안석王安石이 바탕과 머리를
아로새긴 비석에 명銘과 시詩
를 지어서는 묘소길에 베풀고
그 끼침이 영구하라 하였으며
동파東坡 소식蘇軾이 온국공溫

國公 사마광司馬光의 신도비神
道碑에 충청수덕忠淸粹德이라
하니 세가世家와 망족望族의
효자孝子와 성손誠孫이 앞을
다투어 그 조상과 선대의 명당
明堂자리에 드러나게 새긴 바
를 세움으로써 경관과 운치를
더하고 이로써 그 덕을 본받아
닦으며 이로써 그 태어난 바를
욕되지 않게 하고자 할 책무를
맹세하기로는 이보다 더 좋은
것이 없이 여기게 되었다. 공
경히 헤아리건대 화산부원군花
山府院君 상공相公은 본디 문
무文武 양쪽을 온전히 갖춘 영
걸수럽고 높다란 자품資稟으로
나라에 간성杆城이 되고 임금
에게 충성忠誠하며 몸소 살신
성인殺身成仁을 하면서 온축蘊
蓄한 덕망과 남겨 끼치는 경사
로 십만 후손을 길러 온세상에
두루 퍼지게 한 바가 역사와
서책에 역연瀝然한데도돌아가
신 후 오백칠십여년에 이르도
록 묘소길에 키를 넘게 세운
것이 없다가 문득 지금에 이르
러서야 늦게 돌을 벌채할 의논
이 일어나니 무릇 가려지고 드
러나는 사물의 이치에 각기 그
말미암는 기틀이 있어 그러한
것인가. 세상에 사람이 없고
모자라는 나머지 답지 않은 자
가 금석金石에 서투른 글짓기
를 희롱케 하는 징탁徵托을 받
아 감당할 수가 없어 사양하였
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.
삼가 살피건대 부원군府院君의
휘諱는 복復 자字는 자초子初
이고 생기生氣는 미상未詳인데
대개 1 3 9 2년 임신壬申에 조선
朝鮮이 개국開國되고 이삼년이
아닐까 억측臆測해볼 수밖에
없다. 비조鼻祖는 고려高麗 개
국태사開國太師 아부공신亞父
功臣 휘 행幸인데 신라新羅의
종실宗室로서고려 태조太祖를
도와 병기달권炳幾達權에이르
렀다 하여 권權으로 득성得姓
을 하고 안동安東을 식읍食邑
으로 받아 이를 본관本貫으로
삼았는데 공公은 그 1 7세世 후
손이다. 공의 7대조는 추밀원
부사樞密院副使 휘 수평守平인
데 안동의 관향貫鄕을 떠나 서
울 개경開京에 올라와 간고艱
苦한 말직末職으로부터청렴淸
廉하고 곧은 것으로써 현달顯
達하여 고려사高麗史에 그 전
傳이 실리기에 이르렀다. 추밀
원부사가 한림翰林학사 평장사
平章事 태자태사太子太師충헌
공忠憲公 휘 위�를 낳고 충헌
공이 지첨의정승知僉議政丞대
제학大提學 문청공文淸公 휘
단�을 낳고 문청공이 영도첨
의정승領都僉議政丞 영가부원
군永嘉府院君대제학 문정공文
正公을 낳으니 세칭 구봉군九
封君으로서 휘가 보溥요 문정
공이 그 4남으로서 처음 휘가
재載이고 충선왕忠宣王이아들
로 삼아 왕후王煦로 사성명賜
姓名되어 영도첨의정승에계림
부원대군�林府院大君이 되는
정헌공正獻公을 낳으니 공에게
증조부가 된다. 조부 광록대부

光祿大夫에 동지밀직사사同知
密直司事와 감찰대부監察大夫
가 되는 성휘姓諱 왕중귀王重
貴가 고려말에 3 5세로서 무고
無辜히 화를 입고 선고先考는
휘가 숙肅인데 고려조에 문과
文科로 벼슬에 나아갔으나 조
선 개국후에 전왕조의 종실을
박해하는 것을 피해 은둔하였
다가 재종형 양촌陽村이 조선
태조에게 주달奏達함에 힘입어
권씨로 복성復姓하여 승지承旨
와 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
대사성大司成 이조참판吏曹參
判을 거쳐 공안부윤恭安府尹에
이르렀으며 뒤에 공이 귀히 됨
에 따라 자헌대부資憲大夫 호
조판서戶曹判書로 추증追贈되
었고 정부인貞夫人 여흥민씨驪
興閔氏 전교령典校令 중립中立
의 딸 여산부원군驪山府院君
근瑾의 손녀 재신宰臣 상백祥
伯의 증손 찬성사贊成事 허선
許쇱의 외손을 맞이하여 공을
낳으니 둘째아들이고 백씨伯氏
는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증한
성부좌윤贈漢城府左尹순循 아
우는 사섬시직장司贍寺直長득
得이다. 공은 문창성文昌星과
무곡성武曲星의별자리에서 우
뚝하게 태어나시어 일찍 소과
小科의 연방蓮榜에 오르고 태
종太宗 1 7년 1 4 1 7년에 또 무과
武科에 급제하여 임금을 숙위
宿衛하는 직임에 발탁되고 문
서를 다루는 내직內職으로 옮
겨 배수해서는 세종世宗 7년
1 4 2 5년 7월 9일에는 의금부지
사義禁府知事로서 체복별감體
覆別監이 되어 경상좌도慶尙左
道에 파견되어 여러 포구의 병
선兵船이 상파傷破된 사유를
핵사劾査한 일이 세종장헌대왕
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에 실려
있다. 같은해 1 1월 2 7일에 세
종대왕과 동궁東宮이던 문종文
宗이 서울의 동쪽 교외로 행차
할 때 공이 대호군大護軍으로
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
살곶이 행재소行在所에서활쏘
기를 시범하여 그 궁마술弓馬
術에 절륜하였음이 사책史冊에
특필되었다. 판사복시사判司僕
寺事와 판통례원사判通禮院事
등을 거쳐 세종 1 4년 1 4 3 2년 3
월 1 8일에 동반東班의 통정대
부通政大夫로 승진하여 병조兵
曹 우참의右參議가 되고 같은
해 6월 2 3일 아목하阿木河에
가서 중국 사신 장동아張童兒

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백두산
白頭山의 여진女眞 지역에 군
사를 거느리고 와 해동청海東
靑을 사냥하는 것을 위접慰接
하였다. 같은해 1 1월 1 6일에
연경燕京에 가는 진헌사進獻使
로 발탁되었는데 직질職秩이
낮다는 의논이 일어나 호조참
판 박신생朴信生으로 바뀌고
이듬해 세종 1 5년 1 4 3 3년 5월
1 3일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로
서 마침내 명明나라 북경北京
에 가는 진헌정사進獻正使로
발탁되어 국경을 건너가서는
변방의 경보警報를 임금에게
장계狀啓하였는데 그 말씀에
이르기를 근자에 파저강婆猪江
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들이 같
은 부류끼리 규합糾合하여 무
리를 이루어서는 우리나라의
강계江界와 여연閭延 고을같은
곳으로 돌입해 들어와 일반 백
성을 살해하고 인구人口와 우
마牛馬를 노략질하고 재산을
탈취해 돌아갔는데 그후 이들
도적이 빈번히 사람을 보내 홀
자온忽刺溫 야인임을 사칭하며
재차 도적질을 하고자 하거니
와 이와 같이 공갈로 위협하면
서 변방 고을을 엿보고 노리는
적의 계략을 헤아리기 어려운
지라 선덕宣德 8년 4월 중에
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
使 최윤덕崔閏德 등에게 명하
여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가
적의 자취를 초탐哨探케 하니
이들 도적이 항거하며 대적하
다가 힘이 다하여 달아나 숨은
바 있는데 이번에 포획한 도적
의 무리 가운데 일찍이 이들
도적에게 사로잡혀 억류되었던
요동遼東의 개원開元 등지 출
신 남녀 2 4명을 구출하였는데
도중에 두 명은 병으로 죽고
요만자廖蠻子 등 2 2명은 통역
관 호군護軍 송성립宋成立을
차출하여 이들을 풀어주어 인
솔해 데리고 가 요동의 도사都
事에게 인계하도록 하였습니
다. 밖에 나온 신이 상세히 생
각해 보오니 우선 이 일을 배
신陪臣 김을해金乙亥로하여금
황제께 아뢰는 글을 받들고 북
경으로 가게 해야 할 것같아서
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 이와
같은 사항의 사리를 이치로 보
아 마땅히 상주上奏해야겠기에
아뢰옵니다 하였다. 공이 사행

▲ 제막후 권정택 부회장이 신도비문을 봉독하고 있다.

▲ 권혁승 추밀공종회장이축사를 하고
있다.

▲ 권영익 근기요산회장이 격려사를
하고 있다.

▲ 권진택 종회장이 인사말을 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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